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엠바고 즉시 사용

황교안 총리, 한파 및 폭설에 대한 철저한 대응 지시

□ 황교안 총리는 1.24일(일)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서남해안 폭설피해
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.

□ 황 총리는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한파와 폭설관련
피해 우려 및 불편상황을 보고받고 동사, 동파, 붕괴, 빙판길
교통사고 및 화재위험 등 지적하면서, 안전처, 국토부, 행자부,
복지부 장관 등 관련 부처에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
철저한 대응을 지시하였다.

○ 황 총리는 “한파와 폭설을 맞아 신속한 현장대응이 중요하다”면서
“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
기울여야 한다”고 강조하고,

○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총력 제설을 추진하고 피해상황 파악
및 응급복구 체계를 가동하도록 지시했으며,

○ 노후주택과 온실, 축사 등의 시설물에 대한 상황점검 및 독거노인,
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를 비롯하여, 도서 산간 지역과
폭설로 인한 고립주민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
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.

○ 또한,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대규모 결항과 공항 체류객에
대하여 특별수송대책과 여객 편의제공 및 지원, 주요 시설에 대한
점검 등 안전운항 확보를 지시하였다.


